
                         주 일 가 정 예 배 순 서 지

묵 상 기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

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 ―   찬 송 가  3 1 0 장 ( 내 가  예 수  믿 고 서 )   ― ― ― ― 다 같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 표 기 도 ―――――――――――――――――――――――――――― 담 당 자

성 경 봉 독 ――――――――― 시편 132편1-18절  ――――――――― 다 같 이

- 생명수샘 9월 13일(주일) 생명수샘 말씀 -

설 교 ――――――――  성전과 왕을 위한 기도  ――――――――
인 도 자
( 뒷 면 참 조 )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

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사옵나이다. 아멘



성전과 왕을 위한 기도

                                                                 (시편 132편 1-18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으로서 성전을 봉헌하는 시로써 쓰인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삼하 7:2에서 말하는 

다윗의 겸손은 ‘자신은 백향목 성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다’고 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개역한글 성경이나 쉬운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도 ‘역경, 어려움’으로 번역하는데 개역개정판에서만 

왜 ‘겸손’으로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에 대한 사모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위해서 서운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잠자는 것과 먹는 것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게 될 때까지 집에서 있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르기 위한 

것에 관심이 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언합니다. 고후 5: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솔로몬이 말한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목적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언합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교회가 핍박을 안 

받은 역사가 없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까지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인식하고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금식하면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고 할 때 분명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본문 12~15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교훈을 지킨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지키며, 시온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쉴 곳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들이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빈민들조차 만족하게 떡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구했습니까? 세상에 잘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린 이러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거사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그 부모님이 재벌이라고 한다면. 내가 1억이 필요한들 부모님이 

안주겠습니까? 10억인 필요한들 안주시겠습니다. 내가 차가 필요하면 최고급 차로 사주실 것이고,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최고의 광관지에 오성급 호텔과 퍼스트클레스 항공권으로 여행을 보내 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러한 사람이 되길 축언합니다!


